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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on suicidal behavior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312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located in City S were recrui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nd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6.0, employing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depress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suicidal behavior, and both subjectiv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had 

significant effects. Although smartphone addiction and stres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suicidal 

behavior, they were not significant predictors in the regression model.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multidimensional prevention strategies, including early detection of depression, promotion 

of health awareness, and regulation of smartphone use, to reduce suicidal behavior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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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S시 소재 2개 대학 재학생 312명을 편의표집하여 자가 보고

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활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linear regression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은 자살행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

폰 중독과 스트레스는 자살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자살행동 감소를 위한 우울의 조기 발견, 건강 인식 증진, 스마트폰 사용 조

절을 포함한 다차원적 예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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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공중보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심각성이 지목

되고 있다[1].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자

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

하였고, 특히 여성의 자살률이 16.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6.0명으로 같

은 연령대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연령대와 비교하더

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2]. 2021년 청년패널

조사에 의하면 여성 청년층의 76.4%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이 자살행동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

성이 높음을 시사한다[3]. 여대생의 자살행동은 단순히 충

동적 결과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고통과 정서

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4]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자

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그쳐 20대 여성을 대

표하는 여대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

로서 학업 수행, 진로 탐색, 대인관계 형성, 자기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과업이 동시에 요구된다[5].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학업 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적 관

계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6-7]. 그러나 여대생은 대학생으로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외모와 체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 성역할

에 대한 기대, 가족과의 갈등과 같은 복합적인 심리·사회

적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높

아진다[8]. 또한 여대생은 감정의 내면화 및 스트레스 상황

에서 회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동일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도 남학생보다 우울이나 불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부정적 

정서 경험은 정서적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자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울은 청년층에서 자살행동에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

로 자살행동 예방을 위해 우울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은 매우 중요하다[11]. 선행연구에서 따르면 우울 증

상을 경험하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살시도

의 위험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자살생각을 지

속적으로 하는 대학생 집단의 34.8%가 우울증 의심군으로 

나타났다[12-13]. 특히 여대생은 취업 불안, 성적 스트레

스, 자아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직면하

면서 우울 증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살생각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14]. 따라서 여대생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서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

략적 접근을 마련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으

며, 대학생들은 학업, 사회관계, 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스마

트폰 사용은 행위 중독으로 이어지며 정신·신체적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된다[15]. 여대생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사

회문화적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으로 인해 외모 

관리, 학업 성취,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취

약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회피적 또는 

완화적 대처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

러한 대처 방식은 단기적으로 불안을 줄여 줄 수 있을지라

도 장기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자살행동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6]. 실제로 국외 연구

에서는 대학생 집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과 시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나[17],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행동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예측요

인을 파악하여, 여대생의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다양한 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Reserch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여대생의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descriptive survey study)이다. 

2. Research subjects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대학 두 곳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다. 이들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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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선형 회귀분석을 위한 예측요인 8개, 유의수준 .05, 검

정력 95%, 효과크기 .10로 산출하여,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236명이었다. 예상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350명의 연구대상자를 수집하였고, 이 중에 결측치 38명

을 제외한 대상자 312명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Stress

Cohen et al.[18]이 개발한 척도를 Park과 Seo[19]이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없었다(0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

다(4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eo[19]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7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3.2 Depression

Beck et al.[20]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Ｉ를 Lee et al.[21]이 표준화한 한국어판 

BDI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총점 기준으로 ‘경한 우울’은 10

점 이상, ‘중한 우울’은 16점 이상, ‘심한 우울’ 24점 이상으

로 분류된다. Lee et al.[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3.3 Smartphone Addiction

한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에서 2011년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 성인용

(S-척도)을 사용하였다[22].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자기보고식 척도로 각 문항마다 1∼4점으로 평가하며, 

‘일반사용자군’은 39점 이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40

∼43점 이하, ‘고위험 사용자군’은 44점 이상으로 평가한

다. NISA[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3.4 Suicide Behavior

Linehan(1981)이 개발하고, Osman, Bagge, 

Gutierrez 등(2001)이 수정한 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SBQ-R)를 사용하였다[23]. 총 4

문항으로 구성한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1번 문항은 일생 

동안의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2번 문항은 최근 12개월 

간 자살생각의 빈도, 3번 문항은 자살 의사 표현 및 자살 

의도의 강도, 4번 문항은 향후 자살 가능성에 대한 자기평

가를 측정한다. 7점 이상은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 경향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Osman et al.[23]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로 나타났다. 

4.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시에 소재하는 2개의 대학에 소속된 여자 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응답

을 마친 대상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5.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WIN26(PASW Statistics26)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값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자살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고,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자살행동의 고위험군

과 비위험군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

이는 t-test,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6. Research Questions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자살행동의 차이를 확인

한다. 

둘째, 여대생의 자살행동을 고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

이를 확인한다. 

섯째, 여대생의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 자살행

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여대생의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7. Ethical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No. SWCN-202408-HR-

004)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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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Suicidal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총 312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행동 차이는 다음과 같다

(Table 1). 

연령분포는 23∼25세가 132명(42.3%)으로 가장 많았

고, 20∼22세 122명(39.1%), 26세 이상 58명(18.6%) 순이

었다. 주관적 신체 상태는 '좋음'이 173명(55.4%)으로 가

장 많았고, 주관적 정신 상태 역시 '좋음'이 170명(54.5%)

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172

명(55.1%)으로 운동을 하는 대상자보다 많았으며, 코로나

19 감염경험자는 199명(63.8%)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행동 점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주관적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신체 상태에 따른 자

살행동 점수는 '나쁨' 집단이 6.70±4.33점으로 가장 높았

고, '보통' 집단 5.27±3.10점, '좋음' 집단 4.73±2.7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차이가 있었다

(F=3.732, p=.028).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나쁨' 집단이 

'좋음' 집단보다 자살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a>c).

주관적 정신 상태에 따른 자살행동 점수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나쁨' 집단에서 8.48±4.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 집단 5.59±3.14점, '좋음' 집단 4.21±2.03

점 순으로 나타났다(F=18.418, p<.001). Scheffé 사후검

정을 통해 '나쁨' 집단은 '보통' 및 '좋음' 집단보다 자살행

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통' 집단 또한 '좋음' 집

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a>b>c).

반면 연령(F=1.479, p=.229), 운동 여부(t=1.447, 

p=.149), 코로나19 감염 여부(t=-0.600, p=.549)에 따른 자

살행동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ariables
n (%) or

M ± SD

M 

(± SD)
t or F

p

(Scheffé)

Age

20∼22 122 (39.1)
4.84 

(± 3.05) 
1.479 .229

23∼25 132 (42.3)
5.48 

(± 3.26) 
　 　

26≤ 58 (18.6)
4.91 

(± 2.87) 
　 　

　 23.8 4± 2.72 　 　 　

†Subjective

physical

state

Bada 33 (10.6)
6.70 

(± 4.33) 
3.732 .028

Moderateb 106 (34.0)
5.27 

(± 3.10) 
　 (a>c)　

Goodc 173 (55.4)
4.73 

(± 2.74) 
　 　

†Subjective

mental

state

Bada 31 (9.9)
8.48 

(± 4.88) 
18.418 <.001

Moderateb 111 (35.6)
5.59 

(± 3.14) 
　 (a>b>c)

Goodc 170 (54.5)
4.21 

(± 2.03) 
　 　

Exercise

state

Yes 140 (44.9)
5.41 

(± 3.34) 
1.447 .149

No 172 (55.1)
4.90 

(± 2.90) 
　 　

COVID-19

infection

state

Yes 199 (63.8)
5.05 

(± 2.95) 
-.600 .549

No 113 (36.2)
5.27 

(± 3.39) 
　 　

† Post hoc Scheffé test

Table 1. Differences in Suicidal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12)

2. Differences in Stress,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Suicidal 

Behavior 

자살행동은 고위험군(7≤)과 비위험군(≤6)으로 구분하

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먼저 우울 점수는 자살행동 고위험군(n=57)이 

17.14±10.18점으로 비위험군(n=255)의 7.60±5.1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6.880, p<.001). 스트레스 점수 또한 

고위험군이 21.14±5.33점으로 비위험군 16.62±4.95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6.142, p<.001). 반면, 스

마트폰 중독 점수는 고위험군 집단이 35.47±6.27점, 비위

험군이 33.56±6.85점으로 고위험군에서 더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939, p=.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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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Suicidal Behavior

t p
(N=312)

High Risk

(n=57)

No Risk

(n=255)

M 

(± SD)

M 

(± SD)

M 

(± SD)

Stress
17.45 

(± 5.31) 

21.14 

(± 5.33) 

16.62 

(± 4.95) 
6.142 <.001

Depression
9.35 

(± 7.35) 

17.14 

(± 10.18) 

7.60 

(± 5.16)
6.880 <.001

Smartphone 

Addiction

33.91 

(± 6.78) 

35.47 

(± 6.27) 

33.56 

(± 6.85) 
1.939 .053

Table 2. Differences in Stress,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Suicidal  

Behavior                                   (N=312)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 자살행동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자살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적 상관관계에서

는 우울(r=.614, p<.00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트레

스(r=.398, p<.001), 스마트폰 중독(r=.138, p=.015) 순으

로 나타났다. 부적 상관관계에서는 주관적 정신 상태

(r=-.419, p<.001), 주관적 신체상태(r=-.182, p=.001)순

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는 정적 상관(r=.571, 

p<.001)을 보였으며, 주관적 정신 상태는 우울(r=-.616, 

p<.001) 및 스트레스(r=-.408, p<.001)와 부적 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우울과 스트레스 간에는 정적 상관(r=.530, p<.001)이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r=.268, p<.001) 및 스트레

스(r=.213, p<.001)와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주관적 

신체 상태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r=-.062, p=.276).

　Variables 1 2 3 4 5 6

1. Subjective

physical state
1 　 　 　 　 　

2. Subjective

mental state

.571
1

　 　 　 　

(<.001) 　 　 　 　

3. Depression
-.418 -.616

1
　 　 　

(<.001) (<.001) 　 　 　

4. Stress
-.288 -.408 .530

1
　 　

(<.001) (<.001) (<.001) 　 　

5. Smartphone 

   addiction

-.062 -.135 .268 .213
1

　

(.276) (.017) (<.001) (<.001) 　

6. Suicide

   behavior

-.182 -.419 .614 .398 .138
1

(.001) (<.001) (<.001) (<.001) (.01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res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and Suicidal Behavior(N=312)

4. The Effects of Depression,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on Suicidal Behavior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설명력은 40.2%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1로 잔차의 상호독립성 만족하였고, 공차 한계는 

0.437-0.915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0.010-6.042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수를 살펴보면 우울(β=.555, 

p<.001)이 자살행동에 가장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신체 상태(β=.149, p=.006)

가 정적 영향을, 주관적 정신 상태(β=-.126, p=.046)는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계선상의 유의성

을 보인 변수로는 스마트폰 중독(β=.104, p=.050)이 있었

으며, 스트레스(β=.095, p=.08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B SE β t p

Subjective physical state .535 .195 .149 2.745 .006

Subjective mental state -.451 .225 -.126 -2.002 .046

Stress .056 .032 .095 1.754 .080

Depression .235 .026 .555 8.916 <.001

Smartphone addiction .061 .031 .104 1.968 .050

R2=.634, Adj R2=.402, p<.001, 

Durbin-Watson=2.101

Table 4. The Effects of Depression,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on Suicidal Behavior      (N=312)

IV. Disscussion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 주관적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는 자살행동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와 스마

트폰 중독은 회귀모형에서 유의한 예측변수로 확인되지 않

았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이 모두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단일 변수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변수 간 상

호작용을 통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울은 자살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다. 이는 청년층의 우울 증상이 자살생각, 계획,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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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11, 14, 24]. 단변량 분석에서도 우울이 있는 여대생은 

자살행동 비위험군에 비해 우울 점수가 현저히 높았으며, 

우울척도 기준으로 중등도 수준의 우울로 나타났다. 여대

생은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담 외에도 외모, 

성역할 고정관념 등 추가적인 사회문화적 압력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 자기 인식을 강화

시키고 무기력감과 삶의 무가치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자살에 대한 사고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2]. 

또한 여대생의 우울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상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되어 학업 성취 저하, 사회

적 위축, 심리적 고립 등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9]. 2023년 전국대학교 학생상담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주요 상담 주제 중 우울(19.7%)과 자살

(15.4%)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

서 이러한 정서적 고통 더 많이 나타났다[25]. 이러한 결과

는 대학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 강화, 정기적

인 심리 평가, 상담 연계 체계 구축 및 대학 내 여대생의 

심리 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정신건강 증진 프로

그램 필요성이 요구된다.

신체 및 정신적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살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모형에서는 자살행동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청년층 자살행동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1]. 또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상태는 정

서적 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 인식이 긍

정적인 경우 자살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 역할

로 작용하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26]. 실제로 건강에 대

한 주관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자기 효능감, 통제감, 

삶의 만족도 증가 및 자살행동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27].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긍정적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캠페인, 자

기 인식 훈련, 건강일지 작성, 또래 상담 활성화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자살행동과의 단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직접적으로 작

용하기보다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도 여대생은 학업 부담, 진로 불안, 대인관계 갈등, 외모와 

체중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 다양한 스트레스는 요인에 노

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우울을 유발하거나 심화시

키고 궁극적으로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15]. 또한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자살행

동 고위험군이 비위험군 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점수가 높

았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수준인 높은 대학생일수록 우울과 

자살생각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8]. 

여대생의 정서적 취약성과 사회적 평가에 민감한 특성으

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감정 조절 능력의 저하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5-6,16]. 따라서 스

트레스 교육과 더불어 스트레스가 우울로 발전하는 과정

을 차단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단변량 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 차이를 해석하

며 우울의 매개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실증적 근

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우울, 자살행동 간 매개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자살행동에 

대한 정밀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 스트레스 및 자살행

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나, 회귀분석

에서는 경계선상의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스

마트폰 사용이 자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는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적인 경로에서 작용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29]. 실제로 여대생은 스트레스 상

황에서 스마트폰을 회피적 대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가 많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

기적으로는 우울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증대시켜 

자살생각 위험을 높일 수 있다[30]. 더 나아가 과도한 스마

트폰 사용은 사회적 유대감 약화, 자기 효능감 저하, 자기

비하적 사고, 수면 부족 등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누적

시켜 자살행동 위험을 가중될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6-17].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독립적

인 위험 요인이라기보다는 우울 및 스트레스 상호작용 속

에서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조절

효과 및 상호작용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여 자살행동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적

인 자살예방 중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Conculsion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설계되어 변수 간 인과관

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여대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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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대생 자살행동의 주요 요인을 규명하고,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 및 주관적 건강 인식 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자살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의 틀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살행동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우울,주관

적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자살행동의 예측요인으로 나

타났다. 반면,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은 자살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

아 이들이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

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

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 경로에 대한 해석

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론적 추론에 머문다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이나 구조

방정식 모형(SEM) 등을 활용하여 변수 간 복합적 경로를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

여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 중재 연구를 통해 자살행동 예

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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